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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영웅들    

16-08-01

전쟁 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하여 또는 전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불타는 건물 속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 들어가서 인명을 구한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영웅들이며 모든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마땅히 받아야 하며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굳세게 의무를 다하면서 무척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의 몸으로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책임을 새로이 짊어지고 어려운 생활 전선에서 씩씩하게 뛰고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성은 영웅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여성 영웅을 저는 주변에서 세분을 보았습니다.  세분다 미모의 여성으로서 아마도 45세와 55세 사이의 연령층에 속한 분들입니다. 그 중의 한 여성은 전문직에 종사한 남편을 가진 분입니다. 돈도 잘 벌었고 좋은 집에서 세 자녀를 길르면서 뭇 사람의 선망과 부러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그 전문직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모든 재산을 잃었고 수입원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생활 전선에 발을 들려본 적이 없었던 이 여성은 주저 없이 생존경쟁의 치열한 사업전선에 투신을 했습니다. 너무도 어려워서 잠자리에 들면서 이대로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진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건강 보조 식품을 판매하기도 했고 융자 알선 에에전트일을 하면서 열씸히 일을 했습니다. 그 여성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을 했는지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전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남편의 간호를 하고 또 낮에는 남자 간호원을 채용하여 남편의 간병을 하기 10여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비교적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가장 노릇, 엄마 모릇, 및 직장의 일원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 지친 몸을 하루라도 편히 쉬게 할 여유도 없다는 이 여성은 분명히 영웅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항상 명랑한 인상을 잃지 않는 이 여성은 보통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영웅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어떤 영웅에 못지 않는 영웅입니다.

또 한분의 여성은 남편이 큰 마켓을 운영하던 중견 사업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강도의 침입을 받아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다행이도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 분의 남편은 어른의 몸을 가진 어린아이기 되어 버렸습니다. 뇌의 손상을 입었으니 정상적인 사업가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 분의 아내 되시는 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과감히 생활 전선에 뛰어 들었습니다. 악화된 가정경제는 드디어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뛰어 든 생활 전선은 여성의 힘으로 헤쳐 나가기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단돈 수천 달러도 은행에서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새벽 기도를 빼지 않고 참여를 하고 자신이 간호를 할 수가 없을 때에는 남편을 기도원에 잠시 보내기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분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귀한 딸을 좋은 사위와 결혼도 시켰고 아직 집에 남은 다른 자녀의 뒷바라지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도 눈에 띠는  조명을 받지는 않지만 제 눈에는 다른 어떤 영웅에 못지 않은 용감한 여성 영웅입니다.

또 한분의 여성영웅이 있습니다. 이 분의 남편도 사무용품을 취급하는 중견 사업가 이었는제 졸지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일주일 동안이나 코마에 뻐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이 생명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성도 갑자기 닥친 그런 운명을 한탄할 시간도 없이 전혀 경험이 없던 경영전선에 뛰어 들었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로서 10여명의 직원을 거느린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특유의 인자와 부드러운 경영지도력을 행사함으로서 직원들의 존경과 순종을 얻어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남편은 전혀 사업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듯하는 남편의 상태를 낙관적으로 지켜보면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업체를 운영하는 이분도 저에게는 훈장을 받아 마땅한 여성 영웅입니다

이 세분 이외에도 한인 여성들은 타 인종의 여성들에 비하여 똑똑하고 능력이 탁월합니다. 너무도 똑똑한 부작용으로 요즘은 이혼도 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영웅칭호를 당연히 받아야 할 훌륭한 한인 여성들이 많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끝

